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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법 위반과 안전 경시의 결과” 아리셀 중대재해 참

사 고소, 고발 진행
 전승우 기자 (경기도본부)  승인 2024.07.10 16:17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책임 묻기 위해 협의회, 대책위 51명이 에스코넥·아리셀 박순관 대표이사 등 5명 고소, 고발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 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오늘 오전 11시,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 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화성시청 합동분

향소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고소,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와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인 박순관, 아리셀 본부장

박중언, 메이셀 대표이사, 성명 불상의 아리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감독자 등을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고발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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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요지 설명에 나선 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이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발언을 통해 “우

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아리셀 등 회사와 그 경영진의 지속적인 법 위반과 안전 경시의 결과라고 확신한다”며 주식회사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총괄본부장 박중언, 아리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모기업인 주식회

사 에스코넥, 그리고 파견노동자를 공급한 주식회사 메이셀을 고소, 고발한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어 피고소인·고발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설명한 뒤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관계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 △과거

화재 사고 이후 개선 조치 여부 확인 △리튬 1차 전지 취급 관련 안전 규정 준수 여부, 소화설비의 적절성 및 비상구 설치·관리 실태,

안전보건교육의 실질적 이행 여부 및 내용의 적절성, 화학물질 관리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파견·도급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책

임 이행 실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적절성 검토 △

외국인 노동자 안전 조치 실태 철저히 조사 등 경찰과 고용노동부에게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협의회와 대책위는 유가족 47명을 고소인으로, 대책위 공동대표 4명을 고발인으로 해 피고소인·고발인들을 화성서

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 고발했다.

한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아리셀 사무실 등 3개 장소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

했으며, 관계자 2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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